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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유럽계 외투기업과 만나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과 지지 당부
  - 유럽계 주한 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 오찬간담회 개최

  -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투자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9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럽계 주한외국

상공회의소(유럽‧독‧프‧영)회장 및 주요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여

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헨켈코리아 대표 등 13명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주한외국상의와의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2월에 기획했던 주요국 상의 릴레이 

간담회로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유럽계 주한외국상의와의 간담회로 진행한 

것이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24.12.26), 서울재팬클럽(‘24.12.24), 주한중국상공회의소(‘25.1.8)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계 투자기업에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

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강하고,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유럽계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들은 우리 정부의 

경제 상황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상황 공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경제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팀이 원팀으로 

해외투자자, 국제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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